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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는 모든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 실존적인 관계가 있다.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 

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한 절(마 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히 1:1- 3). 

1: 17)로 함축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 

위와 또 그의 중요성을 말해 주며 계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들이 속하였던 역사적인 상황에 멸쳐지는 

자체가 구약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직접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 

적인 연결성을 보여 준다. 이 연결성은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한다. 마태복음 1장 하여 이루신 내용을 마음에 두고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각 사건들이 가져다 

후반부에 묘사되어 있는 사건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전반부에 암시되어 있는 모 주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시 50:1- 2).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든 사건에도 역시 능동적으로 개입하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준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하셨던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이 말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모 사건 속에서 이야기의 끝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보게 되며， 

든 사건의 의미와 정당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 그리스도가 누구며 또 그가 행하신 일，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 

한다(마 1:16,18).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다. 성령에 의하여 . 이 된다μ} 9:6- 7).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출애굽을 볼 때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씨 7 : 1찌. 그 안에는 인간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현 출애굽 그 자체와 준비되는 과정 등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억 

존하신다(마 1:20- 21). 예수 엄마누엘은 이름 그대로 인류 안에 함께 하신다(요 눌려 있는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 
1:1- 4). 나님의 성품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 준다(신 1:30- 31).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 하였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축복된 예언으로 가득 찬 약속이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 

님의 이야기이다. 이 속에서 약속들이 생겼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인간은 이해가 될 때에만 그 관계를 인식한다(시 66:4- 8). 완성된 약속만을 가지 

고 구약을 바라본다면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오류 

에 빠지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이제 구약은 우리에게 무슨 가 

치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 그림자를 보O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는 질문은 구약의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실폰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거쳐서 살 

았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 자체였다. 이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취된 모든 것을 넘어 죄악에서 전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더 큰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성취되었다. 누가는 예루살렘 

에서 예수님이 성취히실 그 출애굽을 표현해 준다(녹 9:29-31). 구약의 선지자들 

은 진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틀은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큰 출애굽의 완전 

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렸다(신 18:15). 이 세상 끝까지， 세상의 구석구석 

에까지 이르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할 그날을 소망하였 

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출애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적인 구 

원에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야말로 진실로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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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SSIONARY PAUL 

(l8JBut 1 have received everything infull and have an abundance; 

1 am amply supplied,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what you have sent, 
a fragrant aroma, an acceptable sacri.파'ce， well-pleasing to God. 

(l9J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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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f his love for the church. Paul did a lot of traveling to spread 

the gospel , and the Philippian church respected Pául ’s work. Even 

.though they were a financially poor church; they were spiritually 

rich . They prayed for Paul and tried hard to take care of him. They 

sent him special gifts throughout his missionary journeys. God 

always blesses the church that takes care of missionaries. Today’s 

Bible verses . were written by Pa비 while in a Roman prison . His 

attitude during this affliction is something we all need to follow. 
Paul told the Philippian church, " But 1 have received everything in 

f비 1 and have an abundance; 1 am amply supplied,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what you .have sent, a fragrant aroma, an 

acceptable sacrifice, well-pleasing to God"(Phi l. 4:18). Our church 

sends out many missionaries, and each planned trip is filled with 

crying and complaining about something. Paul witnessed his faith 

to the Philippian church by. stating, "1 have received everything ." 

He never complained . The Roman prison could not stop his 

worship and praise to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1 

\N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 ing by prayer 

and suppl 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Phil. 4:4~7). Isn ’t that a great message? Paul ,always 

appreciated the church and its individuals who served Christ. He 

sincerely appreciated those who joined in Christ ’s suffering. He 

told the Roman church that Christians should always be “ rejoicing 

in hope, persevering in tribulation , devoted to prayer,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the saints, practicing hospitality"(Rom. 12 : 12~ 13) . 

Peter acknowledged, “ but to the degree that you share the 

sufferings of Christ, keep on rejoicing, so that also at the revelation 

of His glory you may rejoice with exultation . If you are reviled for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because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 (1 Pet. 4 : 13~14). God appreciates your 

offering of faith . 

Paul reassured the Phil ippian church, "And my God w 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person doesn’t have much, but this is the wrong outlook. Pa비 did 

not have a sor이 heart over the Philippian church’s gift, but rather 

encouraged them to continue to be a giving people. Giving is a 

lesson in sowing and reaping. Investing in God ’s work brings 

spiritual and financial blessings. There is no limit to the Lord ’s 

resources and abilities to provide. When you have given to your 

utmost limit, you can only return to God a little of His own, and 

even that He will abundantly repay. Psalm 126 : 5~6 say, “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joyful shOuting.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 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The Lord 

blesses His giving children, "To grant those who mourn in Zion, 

giving them a garli:md instead of ashes, the 이 1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antle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fainting .. So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 ied"(ls. 61 :3) . 

My dear fr iends, we have a Savior who provides for all our 

needs. 00 you believe it? Can you sing, like Oavid? "The Lord is 

my shepherd, 1 shall not want " (Ps. 23:1). Jesus is the one who 

reveals God to man, and in Him is everything we need, “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having been knit together in love, and 

attaining to all the wealth that comes from the f비 1 assurance of 

u.nderstanding, resulting in a true knowledge of God's mystery, 

that is , Christ Himself"(Col. 2 : 2~3). Paul lives His life in Christ,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having been firmly rooted and now being bu 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your fa ith , just as you were instructed , and 

overflowing with gratitude"(C이 . 2:6~7). Living by faith and 

confessing your faith to others happens because Jesus Christ 

takes care of you and leads you . Paul never worried about earthly 

things, “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Col. 3:1 ~4) . Please stop seeking 

earthly things. Jesus asked, "For this reason 1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 Is not lif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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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j표샤 바울 

(18)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랴 에바브로디도 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8"'19) 

Bl- 울은 모든 선교사 중에 최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l 복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흔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 

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벌립보 교회에 보낸 놀라운 감사 

편지는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바울은 복 

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을 빌 

립보 교회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가난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내 

내 특별한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돌보는 교회를 축복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 의해 기록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여 준 그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그무엇이있습니다. 

내게는모든것이었다 

바울은 “내게는모든것이 있고또풍부한지라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 

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끼빌 4: 18)고 벌립보 교회에 대해 언급했습 

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잘 준 

비했음에도 선교의 무언가에 대한 불평이나 요구로 가득합니다. 비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는 불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은주님께 경배와 

찬OJ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 

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커시리라"(벌 

4:4~7) . 정말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롤 섬기 

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 

께 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비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틀에 

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 : 12~13)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 

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벤전 4:13~14).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벌 4:19)고 벌립보 교회를 격려했습 

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비울을 파송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 

게도 펼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리스도인들은 베뚫으로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 

갱성판육사 

았을 때 특히， 풍족하지 않음에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약간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 

물에 대해 미안한 미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는 사람들이 

되도록격려했습니다. 베풀은파종과수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의 사역에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은총들을 누리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자원과 능력에는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것들 중 약간을 하 

나님께 돌려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를 더욱 풍성하게 갚아 주 

실 것입니다. 시편 126 :5~6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 

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주님은 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무릇 시옹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 3).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펼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 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 

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 

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 

스도를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안에는지혜와지식의 모든보화가감추어 

져 있느니라!' (골 2:2~3). 비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 

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 

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넙치게 하라!' (골 2:6~7) .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 

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 

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결코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랴!' (골 3:1~4). 제발 세상 것 

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위하여 무엇을먹을까무엇을마실까몸 

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 

며 몸이 의복보다중하지 아니하며’(마 6:25).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들 

을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들 

을잘지원하도록합시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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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씻기 위한 울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긍흘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 

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울음은 죄를 씻기 위한 울음이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홀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강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 

소서"(시 51 : 1~2).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윗은 사람과 분위기를 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만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삼하 12 :9)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랴!' (.삼하 12:13)고 회개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시 51:17).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은 무가치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옹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 

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틀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훗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 

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벌 3:12~14) . 

• 죄를고백함의 울음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 

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 51:3~4).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 

였던 것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 

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씻어 주소서 내가눈보다희리이다!' (시 51: 6~7) . 죄 문제는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우리가 죄 

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 

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맹셰하는올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죄 씻기를 원하며 죄를 고백하였다. 아합왕은 선 

지자의 꾸중 앞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만을 원했고， 웃시야왕은 오히려 

화를냈지만다윗은진실로깨끗해지기를간절히 원했다. ‘하나님이여 내 속 

에 정한 미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 

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 10~11) . 맹 

세하는 다윗의 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히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 

51: 12~13).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동}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 

장 좋은 것을 주신다(녹 11:13). 

우는 왕，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의 울음은 진심 

이었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판결을 하셨다. 이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공의의 판결인 죄에 대한 고통(암논 

의 다말 강간사건，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 

에 대한 울음이 있는가? 혹시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 

며 울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좌인이다. 진실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눈물，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가 필요하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 

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벤. 

메시아의 혹를활 11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뭇이거든 이 잔 

- " ‘ .. 11 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걷! '‘r 11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쩨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녹 

22:42-43). 천사가 켓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도왔다고 누가는 기록하였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도왔다는 부분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과연 천사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 
보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복음서 중 최초 기록}올 많이 참고하였다. 

Dl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직하시기 전 금식기도하실 때에 천사·에 대해 언급 
했다. ‘팽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째 계 

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막 1:13). 마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천사를 언 

급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짜 4:11). 그 

런데 누가는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면서 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귀가 모 
든시험을다한후에 얼마동안떠나니래묶 4:13). 이구절을보면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고 했는데 이 마귀가 누가복음 22;혐l 등장한 가훗 유다에게 들어 

갔으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을 경고하셨다〈녹 22:3,31). 이후 자신 
을 잡으러 옹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쩨 생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녹 
22:53)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성정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척이다. 하 

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웰을 향해 경고하였고， 바알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송 

리하였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권 

력자틀올 피해 도망갔고， 지철 대로 지쳐 한‘로댐나무 아래에서 고백하였다. “여 

호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짱상 19:찌. 이때 천사가 엘리 

야를 도왔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왕상 19:5-8). 다니 
엘도 버슷한 경힘을 하였고(단 8:18) 이방의 왕도 주님의 사람을 톱는 천사를 목격 
하였대(단 3:25). 이와 같은 모습은 켓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톨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씨 
91:끄-12). 

천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항상 도외준다. 복음을 전하 

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도운 것도 천사였다{행 6:15). 마귀도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녹 4:1이. 그럽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이·주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자신의 쿄만 때문이다. 모든 
교반을버리고자기를부인하여 영의 눈을뜨자. 우리의 할일은시험과유혹에 빠 
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뿐이대막 14:37""38 ; 녹 22:4이. 이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 
7}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자 
(갈 2:2이. 아멘. 

*GH주 월요새벽기도회째벽 44?)()f，써 생상한 말씀올 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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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닙을 밑응 지 Z얻 셨다.2컨 동강으| 시간응 나으l 싫슬 칸적으로 런화 

시겼다. 럴 불윌 없딘 싫。| 역|수닙을 Ef암 슨만부터 빛오로 ，~특 갔다. 나는 평 

얀해지고 싣'1한 린，~， ~ LJ에|꺼| 용'1와 휠을 주었다. 그런에는 무슨 윌을 힐 때 

끽정하고 으|심였다. 01젠 그런 끽정。| 없다. 왜냐하런 나으| 모든 것을 주닙。| 

야시'1역1 LH려놓는다 L암| 싫응 '1뿐 나늘들。 l다. 

슬해 성Ef겉저럽 흔혀|로 충만한 그런 늘。 l 응섰Z다. 우리 쿄호N 저을￡로 성 

극슬 주닙1껴| 드렀다. 01 성극에서는 그 크싣 하나닙。 1 01 세상억| 낮고 전하껴| 

내려요십을 보역 주섰다. 나는 성극흩 해온 적。| 없고 온 적도 없다. 01 늘 나 

으| 삶의 젖 성극억| 칩석였다. LtN 밑흔 력응 역관 주인。|섰다. 나는 속￡로 원 

，~ 릎랍고 말샤였다. 왜냐학런 성극을 하런서 그 당시로 놀。t얀 것 맡응 느핍을 

밭았'1 따문。 |다. LH 앞억| 갑한 빛。| 들억옴을 느갔다. 01갖음 '1룩한 성곡。 l섰 

다. 온 모든 자까 충맏힘을 맡았다. 

또 한 까지 좋응 것응 ，~암한 자들에|껴| 믹슬 것을 나누。1 준 윌。|었다. 나f샤 

고 전억|는 그들을 보고맏 다니며 나 같응 악한 자，'~ 01떻껴| 도와 훌지 올갔다. 

。| 윌을 통해 1띈한 자들을 사랑학는 방법을 바1졌다. ol~흔 칸십￡로 담사하 

다. 마지막￡로 한국의 충헌교호l에| 담사학다. 믿을의 샤랍들。| 준 돈￡로 을식 

과 잭과 수업억| 필요한 곳억| 슨다. 그운들의 믿을과 ' 1도로 우라으| 믿을。| 자라 

꺼| 펀다. 비록 국경￡로 나눠져 있지맏 주 E-k껴|셔 모두 학나。|다. 나의 썽멍， 

나의 '1뿔， 나으| 휠。l 되쉰 내 사랑으| 주닙1꺼| 감사드린다. ot멘. 

미변안 전도의 방법으로 

작년에 선교를 통해 많은 순수한 영흔들을 만나며， 선교의 소명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복음의 씨셋1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성경 

책도 교회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였다. 교회를 짓거나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은 내가 

하기에는 어려워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 

였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처음으로 매월 

선교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하셨다.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 

며 주님을 더 갚이 만날 설렘과 이번에는 어떤 비밀들을 보여 주실지 

기대하면서 선교갈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였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허락된 직장의 휴가 승인과 3개월 동안 계속되 

던 감기가 모두 나았다. 또한 반대하던 남펀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파 

송을 해 주었다.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 

였던지 

믿음으로 출발하여 도착한 선교지에는 역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첫날빌띨 자고 아침에 눈을 폈을 때， 선교지에서 밤새도록 쫓기는 꿈으 

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태 그대로도 주님 사용하실 거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 다음엔 경건회와 평가회 인 
도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며， 

‘다음엔 같이 안 와야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주님 제가 왜 그러죠? 

어떻게 온 선교인데 선교지에 와서 한 마음 되어야 할‘ 팀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잘 전할 수 있었는데， 경건회와 평가회 모임 때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3일째 되는 날， 미워하는 팅원에 대해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주시며， 

“은혜가 되시는 대로 인도하세요 라고 말하게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인 

도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한 마음이 되어 회개와 갑사가 있게 

하시며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셨다. 사탄의 방해였음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날씨， 음식 ， 사역 

방해자 등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영흔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림에 

게라도 더 전하려는 열심을 모든 팀원들에게 주셨다. 참으로 구원은 한 

개인 개인의 일이며，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 

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교회와 이 교 

회를 사용하시는 주님게 감사드리며 다음 선교 사역을 기대한다. 

권정옥(집싸， 22교구) 

|번이 처음 단기선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밖에 모르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하셨고， 제 생각과 경험E떨 고집하던 저에게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깨닫게 하셨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먼저 주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이 얼마나 큰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영흔들을 바라보며 제가 예수님을 믿 

」 것이 진정한 평생의 축복이자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영흔들을 홍받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평생의 

}의 제목이 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을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군 

다 우기여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걱정으로 염려하던 저에 

적절한 축소와 차량을 허락하여 주셨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 

인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는 영혼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걱 

제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 

.5박 6일 동안 철저히 주님의 일하심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 된 저에 

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은희(집사， 정년 1부) 

지난주에 도착안(l개 팀) 

1월 19일(수) - 1월 28일(금) 

1월 21 일(금) - 1 월 29일(토) 

기 간 

1월 3일(월) -1월 11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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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끼 전굉휠판 양성을 뮤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국얄꾼들을 뮤애서 기도(딛전 ~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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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악교 4 ， 5 ， b악년으로 구성되어 추 안에서 앙상 기뻐 감사하며 교사와 악생 

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성장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가 있 

는 끗입니다 . 올해에도 성경을 통아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만냐고 경엄 
하며 늘 기뻐마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목요로 하고 있습니다. 

홈아부 r요전 10 :50, ~1교￥판 201.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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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ξ? 쌍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아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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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명으로는 10- 15세까지 해당됩니다 . 장년3부를 지냐서 소망부로 올라가기 선 

에 모여서 몽사하는 부서입니다 2011년도에 추구하는 방양은 매추 3부예배를 드 

리고 집외에 상석하여 성도의 교제와 잔송부르기 ， 그리고 교외의 몽사왈동에 적국 

적으로 삼여하는 껏과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선도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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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갯바뀌고 새해 아집이 되 

어 신년감사예배를 드렬 때의 마음가짐은 

낡고 더라워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고 깨끗안 것 

을 추구안다. 어제까지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이제 작년이 되어버린 어제는 잊고 새로운 출밥을 하고자 

마음을 다잡는 아집이다. 오늘부터는 어제와는 

생각하연서. 새로운 것은 긍정적이고 의로운 것이며 밝은 것 

이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 , 먹는 것 ,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방금 새로 뜬 옹달샘 물처렴 깨끗하고 투명하다. 새해를 시작 

하면서부터 죄와 악안 것을 꼭 이루리랴 마음속으로 다집하는 사 

람은 아우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냐는 이련 마음가짐을 가진 

채 신 년 감사예배에 삼석하였다 . 

온 성도가 보인 팍 산 예배당에는 나와 비슷만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모인 것 같았다. 모투들 옛 것은 지냐가고 새 것이 될 것이라는 믿 

음과 기대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여느 예배보다 신중안 앵동 

과 말끔안 옷차림 , 좀 뎌 정성스레 부르는 산양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똥 자신의 계획 속의 아름다운 신앙을 양해 나아가는 것 같았다. 냐 

도 그등과 다르지 앉아다. 처으에느 자 그려지느 거 가다가 끄내 마쳐버려 
i 벼 M 口 L 를 L. ^ 

다고 생각안 나머지 안 장을 과감이 념겨버린 스케치북의 새 떼이지처렴 시 

작부터 다시 하고 싶었다. 새로운 그림과 추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 

하고 싶었고 멋지게 그려내고 싱었다. 나도 올해가 저물 때에는 만족스려울 만 

안 그련 그림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려나 새해 아집의 이련 바람들은 지·극히 반복적이고 익숙안 일상에 물들어 있 

는 탓인지 눈에 띨만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저녁이 되면서 그저 

그련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렴 또다시 무뎌지고 있었다. 덤덤만 마음으로 대악부 

집외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보았다. 몇 안 되는 별 

이 심심안 검은 하늘 사이에 꽂핵 빚냐고 있었다. 순간 나는 추님 

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간충현 

추님께서는 내가 정안 때와 장소에 의해 움직이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언제냐 번암없으시다는 것이었다. 낮에 

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냐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저 별처렴， 하나님께서 

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와 암께 계시며 내가 새해 아집 다 

집했던 그것처렴 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다. 신년감사예배를 마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영원 속에 거하시며 변암없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추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를 명계 삼아 나의 지나온 회 된 

과거를 밥리확하려는 듯 새로운 것을 추구아며 변확되려는 나의 노력보다 먼저 예수님 

은 꺼지지도 않고 수선 년을 동일하게 빛나는 저 별들처렴 늘 변암없이 나에게 도전하 

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냐는 어리석은 니고데보였다. 그려나 이제는 늘 

내 삶을 추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추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려나기 

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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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33호 주깐충현 

교꾀소씩 

0 2011 년 1 월 16일 

톨윷 충현 
“진성로 침실료 에메 이르노니 사합이 껴롤냐치 아니하연 

하냐닝외 냐라훌 훌 수 없느니라” 

기도의 창 
장소 : 충현기도원소망핀) 

장소 · 길렬리흘 

일 시 : 21앨금"，22얄퇴 

일시 : 22일(퇴 10:30 

후건흥힌 빛 교찌윈구 힐g위흩 g엉흩힌 

찌1괴구위톨피 구역훌 명엉흩힌 

!H I 
1 권사전체월례회 
일시 ‘ 19일(수) 12:40 ε안 ‘ 갈릴리훌 

2 남 · 녀 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 23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1교육관 I@호 장 소 : ÃjM교육관 301호 일시 :22웰퇴 9'40 15교구 영엉흩힌 

장 소 · 재교육관 407.호 대 상 · 전도회장， 총무， 회계 전도부장 
2011년 성반기 펀도피정딘 엉엉흘린 
일 시 ’ 1월 16 . 30앓주멜 2월 엘(주앨 15:10 

톨빼 

1 강필닙 타교권새전욕순권사의 모친 · 김신 
국 장로의 장모， 24교구 동천1구역) / 10일 
별세 ， 1 2일 장혜 

2 주하원 성도(남영숙 권사의 남편， 16교구 혜 

화명륜구역 ， 5교구 주혜연 집사의 부친 김 
종립 집사의 장인) / 12일 별세 ， 14일 장려l 

띠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홈요 
3:딩이 될 수 있도록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a 교회에 퉁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 :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의 통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 

냉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 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삽네.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웬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 
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 :2)가 되게 하소서. 

@ 2011년 겨울성경학패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 
한 말씀의 잔치(담후 3 : 16)가 되게 하소서.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Ièl호 

2010년 펀도외 외l김시 
일 시 : 2일~2f.옐(주앨 
징 소 , 재교육관때4호 전도위원회실 

대싱기간 : 2010년 1월~12월 
준비)4류 : Á씬표1뷔2이0년 1월~12웰 금전출닙부 원장， 영수증철 여담통징 

교육장소 . 본딩 112호 

션교언어 흩힌 
일 시 : 0뮤일 15:00 장소 재교육관뼈회내몽뀔 짧회버E님) 댔랩|앨뼈회인되 뼈회킴보디에 

문 의 음영셀본딩 5층. #224) 

대상: 13'v18교구 

를양·엉성 톨시찌 교욕 
교육기간 : 1월 9일얘월 6앨2주 및 5주 과쟁 주일찬g뼈배 후 2시간 

장소 ’ 길릴리흘 

견도회 5.6찌피 쭈먹기도회 

일 시 : 1앨(오늘) 1600 

겸 톨 

1 이상윤 군〈이용우 씨 송문자 써의 아들)과 
이E뻐| 양문효순 집사의 딸， 18.교구) / 강일 

(토) )2:00， 신라호텔(서울)2충다이너스티훌 
2 징덕희 군(장금줄 안수집사 서명숙 성도 
의 아들， 20교구)과 깅연희 앙(김박일 성 
도 이선육 성도의 딸， 타교) / 22일(토) 
13:30, 듀오혜딩흩(신당통) 

3 최준형 군(깅영구 권사의 아들， 4교구)과 박 
여진 앉박천수 씨 , 김선옥 씨의 딸) /22일 
(토) 16:00, 강냥목화워1딩문화원 2충 르네상 
스혜딩흘 

용현 플획이키페미 수캉앵 모힘 

악기 :톨톨 ·오보빼·톨라리넷·바훌· 호를· 트홈핏· 트를본·유포니흩 · 튜바 · 
비를라 ·힐로 · 성악·피아노·오르간 · 화성악·기초를악미톨 ·반주법 

매~: 유01--성인(연령빼안없톨) 신청 : 상담후신청서 짝생 
톨의 : 싼옆|원회 552-82C뻐본당3흥 매씬 잃9， 260， 261) 

륭헌.iil획 혹팍희원 모짙 

1.모 집 부 문 경비직(남자 세례교인) 
2찌| 흘 서 류 자필이력서， 주E를록등본 

S건회장추천세타교앤 
3.서류제훌저 깅섬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시무국 
fr 552용200(#402) 

23 (주일) 

황의연/강덕필 

22 (토) 

하종철/김 정 연 

21 (금) 

박지훈/안세현 

새벽기도회 (1/17 -1/23 ) 

20 (목) 

황의연/김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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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 

김정훈/이잔재 

.빼ælI 

" .. 11& 

톨맡페널랴훌멜l 

예배 담당 (1/19 - 1/23) 

날짜 여|배 서g “ 「 사회 기도 차L..: 이 gJt 

1/19 
수요 I 예수님의 제자는(마 16:24) 김성관 목사 강호성 유성자 예수나를오라하네(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막 5:25-34) 박지훈 목사 김운창 주순희 인생길 험하고(실로암 찬양대) 

1/21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황의연 예루살렘찬양대 · 오케스트라/오보에박소영 /소프라노김희영 

주일 I 선교사 바울(빌 4‘ 18-19) 장지원 목사 김정훈 예정호 〈예배전찬양〉 

주일 II 선교사 바울(벌 4:18-19) 이광현 목사 탁정헌 융병식 너 예수꺼l 조용히 나가외/테너 강성희까브라엘 찬빼) 

1/23 
주일 m 선교사 바울(벌 4:18-19) 김성관 목사 하종철 정창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외 / 현악4중주 

주일 W 선교사 바울(벌 4:18-19) 김익환 목사 안지원 전홍렬 주와 같01 길 7~는 것 외 /아멘 오케스트라 

주일 V 선교사 바울(벨 4:18-19) 정진호 목사 j‘H.% 신상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외/예본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갈랩의 사역(수 14:6-14) 김성관 목사 양재웅 정인욱 찬양위원회 전임 · 지휘자중창 /선교위원회 /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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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기 
외신부 

김익환 
1 5.교구 

박응효 
1a교구 

양태선 
17교구 

이회식 
1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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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량 

@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1:00 떠밍 납부교회 ，1띠0 0띔역경웨 

@오전9‘%본당앞출뺑뺑)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택는주일 m부얘배는영어，중쾌， 일발{ 및수 
확룩 오후 씨에 택는주일 W부 빼K는쇄링뻐， 중왜， 
몽웰， 러시O때， 킴보디O뻐， 인돼|시뼈로동^I통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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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집회안내 (쯤 02-552-8200)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g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 9.교구 
황순란 
21교구 

I!ID꾀파liIIIι’_~B8l.!:P.iI빼빼8ili없'ClR빼뺑빼멍품W삐앵Iκ*양;’풋핏F껑훨훌뼈훌훌앓힐~)랬짧~않짧할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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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한 

신범식 

· 여전도시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욱주 
11교구 1a교구 
전응회 정원영 
7교구 잉교구 

· 전입지휘자 

· 시랑부지도 

· 전임연주자 

교사 · 선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P: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2 :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야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τI:fti 오전 10:30 갈렬리 흘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 :30 제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l 


